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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1 )

맞춤수련의 두 번째 주제는 정상적인 심신상태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우입니다 노.

인과 약자와 아이들 그리고 지체 혹은 정신부자유자의 경우들입니다 이외에도 해외에 있어.

환경조건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의 강의 체질. 13

도 그렇거니와 이런 특수한 경우는 대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기체조나 단학수련법.

을 그대로 적용하면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무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는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노인들의 경우 보통 체력과 정신력 등에서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분야에는 도전조차 안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여 년 동안 두 세 차례. 10

밖에는 노인 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격려와 차별을 받지 않.

는다는 세심한 배려 그리고 조심스러운 관찰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됩니다 어린아이 돌보는.

것 이상으로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 또 수행한 것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가 반드시 있

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마다 개인차이가 커서 일일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약자나 어린이는 노인과는 또 다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쉽고 재.

미있게 하면 되지요 그러나 약자에 대한 배려는 좀 더 다양해져야 합니다 어떤 기능과 기. .

관 혹은 신체가 약한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

지만 대략 절반 이하의 속도와 강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번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 지체부자유인의 경우입니다 저는 다리가 자유롭지 못.

한 사람들의 수련을 여러 차례 지도 해보았습니다 그 원인도 다양하지요 강직성 척추염. . ,

근무력증 소아마비 하반신마비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공포로 인한 마비 등등 원인도 많, , , ,

더군요.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서초동 도장을 할 때 만난 근무력증을 앓는 학년짜리 어린 학생이5

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와 왼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업고 부.

모가 도장을 찾아왔지요 친구가 소개하였는데 이 수련을 하면 좋아진다고 해서 왔다고 하.

더군요 아이가 업혀왔는데 일어서지를 못하더군요 학교도 엄마가 업어다 준다고 했습니다. . .

어리광도 심하더군요.

처음에 이 학생을 수련을 시키려는데 한쪽 다리는 어떤 의지도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려도 수행할 수 없는 다리와 발에게 명령을 내리도록 계속 강요하는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닌지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발을 움직이면서 마비된 발을 같이 움.

직인다고 생각하고 명령을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두 주를 지내자 발가락 말단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아이도 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발목으로 옮기. .

고 발목을 움직이다가 무릎으로 옮기게 되었지요 그럴 즈음 아이는 나의 말을 전적으로 신.



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흐르고서야 일어서서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하나의 고비였습니다 잘 해오다 여기에서 또 힘들어하더군요 여러 번의 승강이 끝에 결국. .

무릎을 조금 굽히고 서게 되었고 점차 그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지요 그러고는 숙제를 냈습.

니다 학교에 갈 때 엄마에게 업혀가지 말고 걸어서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싫다고 한참을. .

우기다가 마지못해 응했는데 혼자서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 과제는 계단 오르기였습니.

다 학생의 집이 아파트 층이었는데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처음 시도에서. 13 .

는 한 층을 오르더니 주저앉더군요 다음 날 또 시도하였더니 두 개 층을 또 다음날 개 층. 3

을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층을 다 오르더군요 그렇게 개월여가 흐르고 나서 더 이상 그. 13 . 3

집에 가지 않게 된 날 아이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여의도 빌딩에 가서 처음부터 할 수 있. 63

는데 까지 걸어서 올라가 보라고 했지요 뒤로 연락이 없어서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거기에서 확실하게 본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는 것.

입니다.

이 학생 외에도 하반신마비의 대학생 광화문도장의 신 내린 여대생 송파도장의 인선이 역, , ,

시 송파도장의 성우 등이 내가 같이 동고동락한 아이들입니다 불치병이라고 하여도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단학은 그만한 능력과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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